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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와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로 구분하고, 이들이 프라이버시 염려 

및 개인정보 보호 행동과 어떠한 구조적 관계를 갖는지 조사하였다. 2023년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 

중 생성형 AI 사용 경험이 있는 543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

시는 프라이버시 염려 및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각각 유의한 정(+)의 영향을,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는 개인정보 보호 행동

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

타나지 않아, 프라이버시 역설 가설은 기각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생성형 AI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와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 행

동을 촉진하기 위해 실질적인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제도적·기술적 설계가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Abstract] 

This study conceptualizes digital literacy in two dimensions—functional literacy for everyday digital tasks and online privacy 
literacy—and examines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s with privacy concerns and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conducted using the data of 543 generative AI users, obtained from the 2023 KISDI Intelligent Information Society 
Panel. The results reveal that functional literacy has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privacy concerns and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However, privacy literacy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Moreover, privacy concerns are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thereby contradicting the privacy paradox hypothes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enhancing the transparency of generative AI services should be accompanied by practical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by institutional and technical measures to effectively promote privacy protection behaviors among us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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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2025년 2월 생성형 Artificial Intelligence(AI) 딥시크가 

무단으로 사용자 정보를 제3자 기업에 넘긴 것이 확인되면서 

국내 다운로드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딥시크는 키보드 

입력 패턴을 수집하여 특정인을 식별할 위험이 있으며, 데이

터가 중국 내 서버에 저장되어 중국 정부가 얼마든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1]. 하지만 서비스 잠정 중

단 조치에도 딥시크는 높은 성능의 생성형 AI 모델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AI 어플 사용자 수에서 상위권

을 기록하였다[2]. 한편,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성인의 76%는 AI가 유발하는 개인정보 위험에 대해 

심각하다고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자신의 프라이버

시가 침해될까 염려하면서도 서비스로 인한 이익 때문에 사

용을 계속하는 이른바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생성형 AI 사

용에 있어서도 일어나고 있는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한편, 인터넷 사용자들의 자기 보호 조치는 프라이버시 보

호에 있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다. 기업은 개인정보의 공개, 수

집 및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는 반면, 그들 스스로의 규제나 

산업의 집단적 자율 규제는 인센티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용자 측면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4]. 생성형 AI 사용에 있어서도 사용자 스스로의 프라

이버시 보호는 중요하다. 관계기관은 논란이 된 딥시크 뿐 아

니라 Chat GPT, Gemini 등 다른 생성형 AI도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및 금융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5].

생성형 AI와 관련해서는 AI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염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실증적으로 규명[6]하거나, 프라이

버시 염려 측정을 위한 PC-AIM(Privacy Concerns 

Related to AI Misuse) 척도를 개발·검증[7]하거나, 프라이

버시 역설 현상이 AI 사용에서도 나타나는지 확인

[6],[8],[9]하는 연구 등이 수행되었다. 선행연구에서 프라

이버시 염려(Privacy Concerns)는 서비스에 대한 신뢰, 사

용자의 정보 공개 의도, 개인정보 보호 행동 등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기에[10], AI 사용자 연구에서

도 주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한편 생성형 AI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높을수록 그 사

용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운 디지털 격차의 가능

성이 제기되고 있다[11]. 이와 같은 상황에서 디지털 리터러

시 역량이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

과 어떤 구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지, 디지털 리터러시 격차

가 프라이버시 격차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선행연구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과업을 수행할 줄 아는 능력인 ‘디지털 생활 활용 리

터러시’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줄 아는 능력인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로 나누고, 이들 리터러시가 생성형 AI 사

용에서의 ‘프라이버시 염려’, ‘개인정보 보호 행동’과 어떤 관

계를 맺고 있는지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국내 생성형 AI 사

용자에게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이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또 

생성형 AI 사용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디지털 리터러

시 격차가 프라이버시 격차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생성형 AI 사용자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관계 

기관의 가이드라인 수립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Ⅱ. 이론적 배경

2-1 생성형 AI와 개인정보 이슈

생성형 AI는 의료, 금융, 자동차 산업 등의 여러 분야에서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 부각되고 있으나 많은 윤리적 문제 

또한 내재하고 있다[12]. 그중 하나가 ‘개인정보 문제’로 AI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

보를 학습하거나, 개인의 행동을 무단 감시할 위험이 있다. 또 

특정 개인을 유추할 위험, 정부 또는 기업이 AI를 활용하여 

사용자의 행동을 추적하거나 분석할 가능성이 있다

[12],[13].

2-2 디지털 리터러시의 개념과 구성 요소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과 생성형 AI 사용 경험 간에는 유의

미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11]. 따라서 본 연구는 디

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생성형 AI 사용 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요인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는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역량 등 기존

의 다양한 리터러시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디지털 사회에서 시

민이자 생활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말한다[14]. 황용석 외는 문헌검토, 전문가 의견

수렴,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과정을 거쳐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기본기술 역량’, ‘생활 활용 역량’, ‘비판적 

이해 역량’, ‘생산과 공유 역량’, ‘사회참여 역량’, ‘권리보호 역

량’, ‘보안 역량’ 등 7개 하위영역으로 분류하였다[14].

1)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

본 연구에서는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문자/인스턴트 메

시지, 인터넷, 이메일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을수록 생성형 AI를 사용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이

해수와 이모란의 연구[11]를 참고하여 ‘디지털 생활 활용 리

터러시’를 분석 변수로 채택하였다.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

시는 디지털 기술을 경제나 공공적인 목적으로 편의를 도모

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14]. 

2)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디지털 리터러시의 논의는 주로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Online Privacy Literacy)와 관

련하여 진행되었다[15]-[17]. 

Sabine Trepte 등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개인정보 침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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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하면서도 실제로는 방법을 알지 못하여 자신의 개인정보

를 보호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17]. 이들은 문헌연구를 통해 온라인 

프라이버시 리터러시 척도를 개발하였는데, 여기에는 (1)기

관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데이터 처리 방식에 대한 지식, 

(2)온라인 프라이버시 및 데이터 보호의 기술적 측면에 대한 

이해, (3)온라인 프라이버시 위협 및 위험에 대한 지식, (4)데

이터 보호법의 법적 측면에 대한 이해, (5)개별 사용자의 온

라인 프라이버시 보호 전략, (6)프라이버시 위협이 발생하였

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한 지식 6가지가 포함된다. 

 
2-3 AI와 프라이버시 염려  

AI의 효과성은 궁극적으로 사용되는 데이터의 질과 양에 

결정되는데, AI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은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됨[12]에 따라 AI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염려 관련 연구도 다

수 진행되고 있다[6],[7],[18].

AI 사용자들은 데이터 유출 및 무단 접근, 불투명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데이터 오남용 가능성, 보안 취약점, 알고리즘

의 편향성과 공정성 문제 등으로 AI에 대한 신뢰가 부족했으

며, 이것이 프라이버시 염려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

용자들은 AI가 제공하는 개인화 서비스를 높게 평가하였음에

도 프라이버시 염려 또한 크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인

터넷 사용자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와 행위 사이의 불일

치 현상인 ‘프라이버시 역설’이 AI 사용에 있어서도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6].

지능형 개인비서(IPA; Intelligent Personal Assistant)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에 대한 연구[18]는 사용자들이 장

치의 해킹 가능성, 장치가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점,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는 것, 24시간 항상 듣고 있는 것, 

필요 이상으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는 것, 데이터 저장 방식의 

불확실성 등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Philip Menard와 Gregory J. Bott는 기존 프라이버시 염

려 측정 모델이 전자상거래, 온라인 검색 및 광고, 스마트폰과 

SNS를 대상으로 수행되어 기존 온라인 서비스보다 더욱 광

범위하게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수

집, 추론하는 AI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며, AI 

오용과 관련된 프라이버시 염려 측정 척도(PC-AIM)를 개발·

검증하였다[7]. 이 모델에는 AI 기반 시스템이 특정 그룹에

게 불리한 결정을 내릴 우려인 ‘알고리즘 편향’, 서로 다른 데

이터 출처에서 수집된 데이터가 결합되어 개인을 재식별할 

가능성인 ‘데이터 결합’, 데이터가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저장될 가능성인 ‘데이터 영속성’, AI의 의사결정이 인간을 

배제할 우려인 ‘판단력 감소’, 사용자가 제공한 정보가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인 ‘무단 2차 활용’, 개인 

데이터가 적절한 권한 없이 접근될 가능성인 ‘부적절한 접근’ 

등 AI의 특성을 반영한 문항이 포함되었다. 

2-4 개인정보 보호 활동의 개념과 유형  

인터넷 환경에서 개인정보 침해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결과에 대비하여 많은 사용자들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

기 위한 특정한 행동을 취한다. Son Jai-Yeol과 Kim Sung 

S. 는 기업의 정보 활용 방식이 자신의 개인정보 보호에 위협

을 준다고 인식할 때 인터넷 사용자가 보이는 행동 반응의 집

합으로 ‘정보 프라이버시 보호 반응(IPPR; Information 

Privacy-Protective Responses)’을 정의하였다. IPPR은 

크게 정보제공, 개인적 행동, 공적 행동 세 가지로 나뉜다. 정

보제공은 개인정보 제공 여부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제공 자

체를 거부하는 ‘거부’, 가짜 정보를 제공하는 ‘허위정보 제공’

이 포함된다. 개인적 행동으로는 자신의 계정이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삭제’, 기업의 프라이버시 정책에 대한 불만을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는 ‘부정적 구전’이 있고, 공적 행동으로는 온

라인 기업에 직접 불만을 제기하는 것과 제3자 기관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이 포함된다[19]. 이와 비슷한 연구로 Eva 

Orszaghova와 Grant Blank도 개인정보 보호 행동을 크게 

두 가지 행동, ‘보안 조치’와 ‘예방 조치’로 나누었다. ‘보안 조

치’에는 보안 업데이트 설치, 정기적인 비밀번호 변경, 강력한 

비밀번호 생성과 같이 기술적 보안 강화를 위한 행동이 포함

된다. ‘예방 조치’에는 쇼핑 습관 기록 방지, 광고 차단과 같이 

개인정보 노출을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적 행동이 포함되었

는데, 이는 불필요한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는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20]. 

Ⅲ. 연구모형 및 가설설정

3-1 연구모형 제시

그림 1. 연구모형  

Fig. 1. Research model 

3-2 연구가설 설정

1)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의 관계

일상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할 줄 아는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의 관계에 관한 연구는 다양한 

맥락에서 여러 차례 수행되었다. 다수의 연구 결과는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 또한 높아짐을 규명하였다[21]-[24].

최재서 등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사용 역량이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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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버시 염려와 전자상거래 사용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코

로나19 전후로 비교하였다. 2019년에는 스마트 기기 리터러

시만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양의 영향을 주었으나 2021년에

는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 기기 리터러시 모두 프라이버시 

염려에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이후 프라

이버시 침해 인식이 확산된 것을 확인하였다[24].

김시정과 최상옥은 디지털 리터러시를 사용역량(도구적, 

내용적)과 활용역량(사회적, 생산적)으로 나누고 이들이 개인

정보 위험인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연구결

과,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인 도구적 사용역량이 개인정

보 위험 인식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21].

류성진과 고흥석은 개인용 컴퓨터와 스마트기기 사용역량

이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디지털 원주민과 

이주민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2017~2020년의 데이

터를 분석한 결과, 디지털 원주민은 각각의 리터러시가 정보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이 연도별로 동일하지 않았으

나 디지털 이주민 집단은 일관되게 개인용 컴퓨터 리터러시

가 프라이버시 염려에 양적 영향을, 스마트 기기 리터러시는 

프라이버시 염려에 부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3]. 

김현정과 김범수에 의하면 스마트기기 활용 역량이 프라이

버시 염려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사용에 있어서도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 역량이 프라이버시 염려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고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1-1>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생성형 AI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 것이다. 

2)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의 관계

Christine Prince, Nessrine Omrani, Francesco 

Schiavone는 유럽 인터넷 사용자 15,000명 이상을 대상으

로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프라이버시 염려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를 실제로 프라

이버시 보호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인 ‘절차적 지식’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률과 권리를 알고 있는 ‘선언적 지

식’으로 나누어 측정하였고, 이 둘의 상호작용 효과 역시 측정

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세 리터러시 모두 프라이버시 염려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25].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생성형 AI 사용에 있어 온라인 개인

정보 리터러시가 프라이버시 염려에 정의 영향을 줄 것이라

고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1-2>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생

성형 AI의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 것이다. 

3)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의 관계

인터넷 또는 AI 서비스 사용자들이 갖는 프라이버시 염려

와 실제 그들의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관한 연구 다수는 프라

이버시 역설 현상을 확인하였다[8],[9],[26]. 프라이버시 역

설(Privacy Paradox)이란, 프라이버시에 대한 태도와 행위 

사이에 나타나는 괴리, 불일치가 존재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프라이버시 역설이 발생하면 프라이버시 염려로 인해 개인정

보 보호 행위가 뒤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

난다. 이와 같은 모순은 사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함

으로써 얻을 수 있는 편의성, 혜택, 정보 습득 등으로 인해 발

생한다[27]. 

Jurgen Willems 등은 AI 기반 공공서비스 사용에 있어서 

시민들이 개인정보 보호 염려에 따라 행동하는지 조사하였다. 

오스트리아 시민 1,048명을 대상으로 한 비네트 실험 결과, 

프라이버시 역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시민들이 프라이버

시 염려를 갖고 있더라도 실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여부

는 자신들이 제공해야 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무관하게 결정

되었다[9].

황용석 등은 AI 스피커와 관련된 포커스 집단 인터뷰를 실

시하여 텍스트 데이터를 의미연결망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

과, 프라이버시와 연관된 토픽의 중심성 분석에서 개인정보 

수집의 불가피성과 개인정보 유출 염려가 유사성이 높은 중

심부 군집의 공통 토픽으로 추출되어,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자들은 AI 발전에 따른 개인정보 

오남용 및 유출을 염려하고 있지만 보다 다양한 혜택을 얻을 

수 있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할 의향이 있었다[8].

이은성 등은 프라이버시 염려와 SNS 계정 공개 행동 간 관

계를 연구하였는데,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자

신의 SNS 계정을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정도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나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26].

따라서 본 연구 역시 생성형 AI 사용자들이 프라이버시 염

려를 갖고 있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행동을 적게 할 것이라고 

연구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2> 생성형 AI 사용자들은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

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행동을 적게 할 것이다.

4) 디지털 리터러시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의 관계

• 생활 활용 리터러시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의 관계 

디지털 생활역량과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의 관계는 디지

털 생활 활용 역량이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증가한

다는 연구[4],[28]와 이 두 변수 간 관계가 없다는 연구[29]

로 상반되게 나타났다. 

Moritz Büchi, Natascha Just, Michael Latzer는 스위스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파일 다운로드, 웹사이트 검색 등 

일반적인 인터넷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영향을 주는

지 조사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 결과, 다른 여러 요인보다도 

인터넷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행동을 설명하는 핵심 요소임

을 발견하였다[4]. 

Matias Dodel과 Gustavo Mesch는 이스라엘 1,850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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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사이버 안전 행동의 결정 요인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온라인 금융 활동을 자주 할

수록 안티 바이러스 행동에 더 많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온라인 거래를 자주 하는 사용자일수록 

금융 자산의 안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며, 이에 따라 

안전한 사용 습관과 온라인 위험에 대해 학습하기 때문이라

고 해석하였다[28]

최인호와 정세훈은 336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

러시가 개인정보 노출과 보호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회귀분석 결과, 디지털 생활 활용 역량인 소비 리터러시

는 개인정보 노출 및 보호 행동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

다[29]. 

선행연구 결과가 다소 상반되게 나타나지만, 본 연구에서

는 생성형 AI 사용에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위협을 더 잘 인지하게 되고,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 행동도 증가하게 된다고 연구가설

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3-1> 생성형 AI 사용자들은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개인 정보 보호 행동을 많이 할 것이다. 

•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의 관계 

개인정보 데이터의 처리 방식,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률, 

그리고 실제 보호를 위한 기술적 지식을 포괄하는 온라인 개

인정보 리터러시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의 관계에 대해서

는 상반된 연구 결과가 존재한다. 일부 연구는 두 변수 간의 

정(+)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예컨대 Miriam Bartsch와 

Tobias Dienlin은 인터넷 사용자의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

시 수준이 높을수록 소셜미디어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 행동

을 더 많이 수행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15]. 반면, Chiara 

Respi 등이 이탈리아 인터넷 사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준,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냉소주의,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프라이버시 리터

러시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0].

이에 본 연구는 최신 연구 동향[30]에 근거하여, 온라인개

인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행동은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3-2> 생성형 AI 사용자들은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개인 정보 보호 행동을 적게 할 것이다. 

5) 디지털 리터러시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우려의 매개효과

선행연구에서는 디지털 역량 또는 디지털 기술에 대한 효

능감이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때 프라이버시 염

려가 매개효과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31],[32].

Wan Ying Lee, Chee-Seng Tan, Poh Chua Siah은 말

레이시아 235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터넷 기술

을 적용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인 ‘인터넷 자기 

효능감’이 프라이버시 염려를 통해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프라이버시 염려

가 인터넷 자기 효능감과 개인정보 보호 행동 사이를 매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32]. 

Walaa Bajnaid와 Shuaa Aljasir은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디지털 미디어 사용자 1,04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주는 영향 관계에서 프라

이버시 염려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31].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생

활 활용 리터러시와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각각 프라

이버시 염려를 매개하여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영향을 준다

고 가설을 수립하였다.

<연구가설4-1>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매개효과를 나

타낼 것이다.

<연구가설4-2>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와 개인정보 보

호 행동 간의 관계에서 프라이버시 염려가 매개효과를 나타

낼 것이다.

Ⅳ. 연구방법

4-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목적은 생성형 AI 사용자의 디지털 리터러시, 프

라이버시 염려, 개인정보 보호행동 간 구조적 관계를 조사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매년 시

행하는 국가승인통계인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2023｣의 비식별 원자료를 이용한 2차 분석을 수행하였다.

Category Frequency %

Gender
Male 263 48.43%

Female 280 51.57%

Age group

Teens 34 6.26%

20s 146 26.89%

30s 169 31.12%

40s 96 17.68%

50s 67 12.34%

60s 31 5.71%

70s 0 0

Education

High school or below 133 24.49%

College 
(less than 4 years)

103 22.84%

University (4 years) 302 55.62%

Graduate school 5 0.92%

표 1. 인구통계학적 특성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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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조사는 지능정보서비스 확산에 따른 사용자 중심 정책 

개발을 위한 실증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스

마트홈, 증강·가상현실,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 다양한 지능정

보 기술 및 서비스의 이용 현황과 인식을 포괄한다. 원자료는 

인공지능서비스 이용자정책 아카이브

(user-archive.kisdi.re.kr)에서 이용허락 승인을 받은 후 열

람·다운로드할 수 있다. 연구자는 설문 설계와 1차 자료수집

에 관여하지 않은 외부 연구자로서, 제공기관의 이용허락 조

건을 준수한 뒤 제공된 원자료를 엑셀 형태로 다운로드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원 데이터의 조사 모집단은 2023년 전국 17개 시도에 거

주하는 만 15세 이상부터 만 69세 이하의 성인 중 스마트폰

을 사용하면서 하루 1회 이상 인터넷을 사용하는 4,581명이

다. 본 연구는 이중 생성형 AI를 사용한 경험이 있는 543명

(12.3%)의 데이터만을 추출하였다. 

이들 543명의 생성형 AI 이용 행태 파악을 위해 기초 분석

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들이 가장 자주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Chat GPT, Gemini와 같은 텍스트 생성 AI(81%)였고 

이어 음성, 음악 생성 AI(10.5%), 도메인 이미지 생성 

AI(4.8%), 이미지 생성 AI(3.6%) 등 순이었다. 

본 연구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남성이 

48%, 여성이 52%로 나타났으며, 연령별로는 20대가 27%, 

30대가 31%로 2030 세대가 58%를 차지했다. 교육 수준으

로는 4년제 대학 학력자가 56%로 가장 많았다.

4-2 변수측정 및 설문지 구성

본 연구는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패널조사 2023｣의 Part 

D ‘생성형 AI에 대한 사용자 인식 및 경험’과 Part E ‘사회 환

경요인’ 중 디지털 역량 측정 문항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변수는 선행연구를 참조하여 구성하였으며, 전체 약 

290개가 넘는 설문 문항 가운데 표 2에 제시한 21개 문항만

을 선별하였다. 특히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 변수는 디지

털 역량의 권리보호 및 보안 하위영역에서 관련 문항을 선별

하여 통합 구성하였다. 모든 문항은 1점(‘전혀 그렇지 않다’)

에서 5점(‘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되었고, 결측치

는 존재하지 않았다.

4-3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구조방정식 모형 추정 시 Anderson, J. C.

와 Gerbing, D. W.의 2단계 접근법을 적용하였다. 1단계에

서 요인구조에 대한 특정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확인적 요

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을 실시하였

다[33]. 최대우도 추정법으로 측정모형을 추정하고 모형 적

합도를 χ2, CFI, RMSEA, SRMR를 통해 평가하였다. 또 지

표변수가 이론적으로 정의된 내용을 얼마나 잘 대표하고 있

는지 확인하는 구인 타당도를 검토하였다. 구인 타당도는 하

나의 특성을 측정하는 값들 간의 높은 상관이 있는지 확인하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Survey Question
Related 
Study

Functional

Literacy

lifelit1
I can purchase goods online 
using simple payment 
services.

[14]

lifelit2
I can find products at lower 
prices through price 
comparison on the Internet.

lifelit3
I can use e-government 
services for administrative 
tasks.

lifelit4
I can reserve or hail 
transportation using the 
Internet or apps.

lifelit5
I can subscribe to insurance 
products online.

lifelit6

I can use kiosks to order food, 
purchase movie tickets, 
transportation tickets, or pay at 
hospitals.

Privacy

Literacy

privlit1
I know how to report phishing 
and how to get remedies for 
damages.

[17]privlit2
I can set the visibility scope 
when posting on social media 
or forums.

privlit3
I can delete cookies and 
browsing history on PC, 
smartphone, or tablet.

Privacy 

Concern

concern1
I am afraid that my personal 
information may be stored and 
used for learning.

[7]

concern2

I am worried that my personal 
information may be provided 
to third parties without my 
consent.

concern3

I am concerned that my 
personal information may be 
used for marketing or 
advertising purposes.

concern4
I am worried that the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may be 
misused for criminal activities.

concern5
I feel anxious that my privacy 
may be infringed.

concern6
I am concerned that I may be 
personally identified.

Privacy

Protection 
Behavior

act1

I try to avoid providing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e.g., name, 
address).

[19]

act2
I do not provide financial 
information.

act3
I avoid sharing sensitive 
information (e.g., medical 
history, sexual orientation).

act4
I avoid sharing passwords or 
security-related information.

act5
I avoid sharing personal 
photos or videos.

act6

I avoid sharing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e.g., 
name, address) of others such 
as family or friends.

표 2. 변수측정을 위한 설문문항

Table 2. Survey items for variabl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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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렴 타당도와 다른 특성을 측정하는 값들 간의 낮은 상관

이 있는지 확인하는 변별 타당도로 구성된다. 수렴 타당도는 

요인부하량을 통해, 변별 타당도는 요인 간의 상관계수를 통

해 확인하였다. 

2단계에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프라이버시 염려,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는 구조모형 검증을 실

시하였다. 연구가설 경로가 유의한지 확인하였으며, 각 변수

들간의 영향관계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스트래핑 신뢰

구간을 사용하여 간접효과를 검증하였다. 모든 분석은 Mplus 

Version 8.11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Ⅴ. 연구결과  

5-1 신뢰도 분석

구조방정식 분석에 앞서 본 연구의 잠재변수로 사용된 각 

각의 설문문항이 개념적으로 해당 변수를 잘 반영하고 있는

지 Cronbach's alpha 신뢰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디지털 리터러시 중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가 0.86, 온라

인 개인정보 리터러시 역량이 0.72, 프라이버시 염려가 0.82, 

개인정보 보호 행동이 0.9로 나타났다. 추가로 CFA의 표준

화 부하량을 바탕으로 복합신뢰도(CR; Composite 

Reliability)를 계산한 결과,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 

0.864,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 0.726, 프라이버시 염려 

0.82, 개인정보 보호행동 0.905로 모든 측정변수가 일관되게 

잠재구성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신뢰 수준이 좋다고 판

단하였다.

5-2 기술통계 분석

모든 측정변수의 표준편차와 평균, 왜도와 첨도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대다수 문항의 왜도의 절대값은 1 이하 수준이

며, 모든 첨도의 절대값도 1 이하 수준으로 Rex B. Kline이 

제시한 왜도 3, 첨도 10의 기준을 넘지 않아 다변량 정규성 

가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34].

5-3 측정모형 검증

측정모형의 적합도는 표 4와 같다. 설정한 측정모형의 χ2 

값은 675.673으로 5%의 유의수준에서 모형이 자료에 부합

한다는 영가설을 기각하였다. 하지만 χ2 분포를 사용한 적합

도 검정에서 과도하게 영가설을 기각하는 경향이 있는 바

[35], 다른 근사적인 적합도 지수도 함께 살펴보면, CFI는 

0.905로 Li‐tze Hu와 Peter M. Bentler가 제시한 0.95에 다

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36]. 그러나 RMSEA는 0.07

로 괜찮은 적합도를 나타내며[35], SRMR은 0.073으로 Li‐
tze Hu와 Peter M. Bentler가 제시한 0.08 이하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실무 수준에서 수용할만

한 적합도라고 판단하였다[36]. 

Variable ACT1 ACT2 ACT3 ACT4

SD 0.750 0.927 1.078 1.128

MEAN 3.488 3.460 3.280 3.326  

Skew -1.019 -0.397 -0.608 -0.695

Kurt 0.716 -0.030 -0.291 -0.327

Variable ACT5 ACT6 CONCERN1 CONCERN2

SD 1.113 1.049 0.738 0.833

MEAN 3.320 3.368 3.694 3.656 

Skew -0.671 -0.768 -0.660 -0.356

Kurt -0.270 -0.001 0.289 -0.016

Variable CONCERN3 CONCERN4 CONCERN5 CONCERN6

SD 0.786 0.885 0.874 0.820

MEAN 3.637 3.604 3.586 3.622 

Skew -0.492 -0.348 -0.537 -0.586

Kurt 0.203  -0.243 0.182 0.258 

Variable LIFELIT1 LIFELIT2 LIFELIT3 LIFELIT4

SD 0.750 0.861 0.824 0.880

MEAN 4.029 3.969 3.862 3.943

Skew -0.598 -0.615  -0.727 -0.503

Kurt 0.470 0.225 0.734 -0.392

Variable LIFELIT5 LIFELIT6 PRIVLIT1 PRIVLIT2

SD 0.874 0.859 0.919 0.988

MEAN 3.773 3.923 3.357 3.494

Skew -0.371 -0.426 -0.281 -0.779 

Kurt -0.278 -0.335 -0.396 0.344

Variable PRIVLIT3

SD 0.901

MEAN 3.599

Skew -0.47

Kurt -0.199

표 3. 측정변수의 표준편차와 평균, 왜도와 첨도

Table 3. Mean, standard deviation, skewness, and kurtosis of 
measurement variables

Degrees of Freedom χ2 χ2/df P

183 675.673 3.69 .000

CFI RMSEA SRMR

0.905 0.07 0.073

표 4. 측정모형의 적합도

Table 4. Goodness of fit of the measurement model

표 5는 확인적 요인분석의 표준화 추정치이다. 수렴 타당

도 확인을 위해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를 계

산한 결과,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 0.515, 온라인 개인정

보 리터러시 0.482, 프라이버시 염려 0.433, 개인정보 보호 

행동 0.617로, 몇몇 잠재변수는 0.5에 다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요인부하량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이 0.6 

이상이며 상당수가 0.7 이상으로 나타난다. Rex B. Kline은 

수렴 타당성 충족의 기준으로 각 표준화된 추정치 0.7[34]

을, Joseph F. Hair et al은 0.5 이상을 제시한 바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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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의 측정모형은 어느정도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고 보았다. 다음으로 변별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HTMT(Heterotrait–Monotrait ratio)를 계산하였다. 

HTMT 행렬에서 모든 쌍이 0.1~0.5 수준으로 나타나 기준

치로 여겨지는 0.8 이하를 충족하였다. 추가로 4개 잠재변수 

간의 상관계수가  –0.155 ~ 0.541 수준으로 나타나 Rex B. 

Kline이 변별 타당도 기준으로 제안한 0.9보다 훨씬 작게 나

타났다[34]. 수렴 타당도와 변별 타당도가 모두 충족되었으

므로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하였다.

Latent 
Variable

Measurement 
Variable

Estimate S.E Est./S.E. P-Value

Privacy 
Protection 
Behavior

ACT1 0.640 0.027 23.293 0.000

ACT2 0.707 0.024 29.876 0.000

ACT3 0.803 0.018 45.369 0.000

ACT4 0.858 0.014 60.612 0.000

ACT5 0.862 0.014 62.415 0.000

ACT6 0.817 0.017 48.753 0.000

Privacy 
Concern

CONCERN1 0.696 0.028 24.969 0.000

CONCERN2 0.649 0.031 21.250 0.000

CONCERN3 0.559 0.035 16.096 0.000

CONCERN4 0.656 0.030 21.979 0.000

CONCERN5 0.708 0.027 25.982 0.000

CONCERN6 0.669 0.029 22.878 0.000

Functional

Literacy

LIFELIT1 0.802 0.020 40.754 0.000

LIFELIT2 0.683 0.026 25.891 0.000

LIFELIT3 0.629 0.029 21.485 0.000

LIFELIT4 0.718 0.024 29.391 0.000

LIFELIT5 0.693 0.026 26.691 0.000

LIFELIT6 0.768 0.021 35.749 0.000

Privacy 
Literacy

PRIVLIT1 0.462 0.040 11.649 0.000

PRIVLIT2 0.740 0.033 22.508 0.000

PRIVLIT3 0.828 0.032 26.242 0.000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의 표준화 추정치 결과

Table 5. Standardized factor loadings from CFA

5-4 구조모형 검증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표 6과 같다. 먼저 디지털 생

활 활용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증가할 것

이라는 <연구가설1-1>을 검정한 결과 β=0.436(p<0.001) 

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다음으로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프라이버

시 염려 역시 높아질 것이라는 <연구가설1-2>를 검정한 결

과 β= -0.170(p=0.059)로 나타났다. 즉 온라인 개인정보 리

터러시가 높을수록 오히려 프라이버시 염려는 다소 낮아진다

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 이로써 <연구가설

1-2>를 기각하였다. 

 

Hypothesis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Standardized 
Coefficient

1-1

Functional 
Literacy 

→ Privacy 
Concern

0.436*** 0.058 0.511

1-2

Privacy 
Literacy

 → Privacy 
Concern

-0.171 0.091 -0.142

2

Privacy 
Concern 

→ Privacy 
Protective 
behavior  

0.103 0.071 0.110

3-1

Functional 
Literacy 

→ Privacy 
Protective 
behavior  

0.126* 0.057 0.158

3-2

Privacy 
Literacy 

→ Privacy 
Protective 
behavior

-0.288*** 0.079 -0.255

표 6. 직접경로 분석

Table 6. Direct path analysis

다음으로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보호 행

동을 적게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β= 0.103(p=0.147)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에는 유의하지 않은 양의 관계가 나타났다. 디지털 생활 활

용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

는 연구가설 3-1은 β= 0.126(p<0.05)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행동을 

적게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3-2도 β= -0.288(p<0.001)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5-5 매개효과 검증

마지막으로 5,000회의 부트스트랩으로 산출한 95% 신뢰

구간을 사용해 생활 활용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리터러시가 

프라이버시 염려를 매개하여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표 7과 같이 검증하였다. 

가설 4-1인 생활활용 리터러시의 간접효과의 95% 신뢰구

간인 [-.011, 0.110]에 0이 포함되어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4-2인 프라이버시 리터러시의 

간접효과 역시 95% 신뢰구간 [-0.060, 0.001]에 0이 포함

되어 간접효과가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로써 디지털 생

활 활용 리터러시는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온

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는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직접효과만 유의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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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s Path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 
Error (SE)

95% 
Confidence 
Interval (CI)

4-1

Functional 
Literacy 

→ Privacy 
Concern 
→ Privacy 
Protective 
behavior  

0.045 0.030
[-0.11, 
0.110]

4-2

Privacy 
Literacy  
→ Privacy 
Concern  
→ Privacy 
Protective 
behavior 

-0.018 0.014
[-0.060, 
0.001] 

표 7. 매개효과 검증

Table 7. Mediation effect test

Ⅵ. 결론 및 시사점  

생성형 AI와 관련된 개인정보 이슈가 점차 심화되는 가운

데, 관련 연구는 주로 프라이버시 염려 및 프라이버시 역설 

현상 규명에 관해 수행되었고, 디지털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염려,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리터러시를 디지털 생

활 활용 리터러시와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로 나누고 이

들 역량이 프라이버시 염려, 개인정보 보호 행동과 어떤 관계

를 맺고 있는지 구조방정식을 통해 조사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와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

시가 프라이버시 염려에 각각 정(+)의 영향을 주고, 프라이버

시 염려가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부(-)의 영향을 주는 프라이

버시 역설이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또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와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각각 정(+)의 영향과 부(-)의 영향을 준다는 가

설을 설정하였다. 추가로 각각의 디지털 리터러시가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영향을 줄 때, 프라이버시 염려가 이를 매개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웠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의 2023년 지능정보사회 사용자 패널

조사에서 생성형 AI의 사용 경험이 있는 543명의 응답을 구

조방정식으로 분석한 결과,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가 높

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증가한다는 연구가설 1-1은 채택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디지털 생활 능력이 높을수록 프라

이버시 위험에 대해 잘 인지하게 되고, 이것이 프라이버시 우

려로 이어진다는 선행연구[21]-[24]와 일치한다. 

그러나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 것이라는 <연구가설1-2>는 기각되었다. 오히려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가 낮

아지는 유의수준에 근접한 결과가 나왔다. 이는 프라이버시 

리터러시와 염려 간의 정(+)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의 연

구와 대조되는 결과다[25]. 

프라이버시 염려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행동을 적게 

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2는 기각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AI 

기반 공공서비스[9]와 AI 스피커[8]를 대상으로 프라이버시 

역설을 확인한 결과와 대조된다. 국내 생성형 AI 사용자의 경

우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에 유의한 관계

가 나타나지 않았다.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개인정보 보호 행

동이 증가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3-1은 채택되었다. 이는 선

행연구[4],[28]와 일치하는 결과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이 

개인정보 보호 행동을 수행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보호 행

동이 감소할 것이라는 연구가설 3-2도 채택되었다. 이는 온

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와 프라이버시 보호 행동 간에 부(-)

의 관계를 규명한 선행연구[3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와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각각 프라이버시 염려를 매개하여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영

향을 줄 것이라는 연구가설 4-1과 4-2는 기각되었다. 이는 

말레이시아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2]와 중동, 북아프

리카에서 수행된 연구[31]와 상반되는 연구 결과다. 본 연구

모형에서 각각의 리터러시는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있어 프

라이버시 염려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효과만 갖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

출할 수 있다. 첫 번째,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리터러시 역

량이 높을수록 프라이버시 염려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선행연구[11]에서는 디지털 생활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생성형 AI를 사용 경험이 늘어남을 밝힌 바 있다. 디지털 생

활 리터러시가 높은 사용자는 생성형 AI를 비교적 자주 사용

하고, 사용 시 느낀 데이터 수집 방식의 불투명성, 옵트아웃 

기능 미비 등으로 프라이버시 염려를 갖게 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생성형 AI 서비스는 사용자의 명확한 개인정보 동의를 

확보하고, 데이터 활용방식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12]하여 

사용자의 프라이버시 염려를 줄어야 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생성형 AI 사용 시 프라이버시 염려와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에 부(-)적 관계가 존재할 것이라는 프

라이버시 역설 가설을 수립하였으나, 분석 결과 두 변수 간에

는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최근 선행연구들은 개

인정보 보호 행동이 단순히 프라이버시 염려에 의해 직접적

으로 설명되지 않고, 다양한 심리적·기술적 요인의 영향을 받

음을 보고하고 있다. 예컨대 Reza Mousavil 등은 프라이버

시 우려가 곧바로 보호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며, 개인정보 

위협에 직면했을 때 자신의 정보를 지켜야 한다는 보호동기

(Protection Motivation)를 매개하여야만 보호 행동으로 연

결된다는 점을 밝혔다[38]. 또한 Hanbyul Choi, Jonghwa 

Park, Yoonhyuk Jung은 개인정보 보호 행동에 있어 프라이

버시 우려보다 프라이버시 피로감—즉, 개인정보를 효과적으

로 통제할 수 없다고 인식하는 개인이 경험하는 피로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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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규명하였다[39]. Athina Ioannou 등

은 프라이버시 관련 행동이 웹사이트의 정보 배치 방식, 글꼴 

등과 같은 인터페이스 설계 요소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

을 제시하였다[40]. 이 외에도 Alessandro Acquisti 등은 

광범위하게 정의된 프라이버시 태도와 좁게 정의된 행동 간

에 밀접한 연관이 없을 수도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41]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생성형 AI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

호 행동을 이해함에 있어 단순히 프라이버시 염려 수준만을 

고려하는 것이 충분하지 않음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보호동기, 프라이버시 피로, 인터페이스 설계와 같은 심리적·

기술적 요인을 포괄적으로 고려하는 한편, 보다 구체적인 태

도와 그에 수반하는 행동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개인정

보 보호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성형 AI와 관련

한 프라이버시 침해 염려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개별 사용자

의 적극적인 개인정보 보호 행동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다

만, 이러한 보호 행동은 기존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를 능숙하

게 사용하는 사용자에게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디지털 생활 활용 리터러시가 낮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생성형 AI의 올바른 사용 방법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행동 수칙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것이 필요

하다.

네 번째로, 온라인 개인정보 리터러시가 높을수록 개인정

보 보호 행동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리터러

시가 이용자에게 더 큰 자신감을 부여하여 오히려 보호 행동

을 축소시키거나,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신뢰가 

증대되어 보호 행동의 필요성을 덜 느끼게 되기 때문일 수 있

다[30]. 이러한 결과는 단순히 이용자의 온라인 개인정보 리

터러시를 제고하는 교육이나 정보 제공만으로는 실제 보호 

행동을 강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실무적으로

는 리터러시 향상과 함께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보호 행동을 

실천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기술적 설계가 병행되어

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기관의 패널 데이터를 재사용한 연구로서 

잠재변수를 구성하기 위한 측정 문항 선택에 있어 제약을 가

지고 있다. 생성형 AI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리터러시와 프라

이버시 염려, 개인정보 보호 행동의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문항으로 측정모형을 구성하였다면 보다 정교한 연구가 되었

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생성형 AI와 관련한 프라이버시 염려 

척도나 AI 리터러시 척도 개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

다. 향후 연구에서는 AI 리터러시와 AI 프라이버시 염려, 생

성형 AI 사용 시 행해지는 개인정보 보호 행동 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생성형 AI와 관련한 사용자

의 개인정보 이슈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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